
준비된 중독자

(알코올 중독이 되기 쉬운 성격)

심각한 알코올 중독과 금단 증상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15회 이상 반복해 온 40세 남자

가 있었다. 그는 동시에 당뇨병도 심하게 앓고 있어 매일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안 되

는 중환자인데 건강을 회복시켜 퇴원을 하면 곧바로 자신의 방에 칩거, 계속해서 ‘깡술’을 

마시고 식사를 하지 않아서 저 혈당 상태와 알코올성 정신병 상태가 동시에 오곤 하였다.

또 입원시켜서 수일이 지나면 주치의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초코파이 등의 고 칼로



리 간식을 몰래 반입해서 먹어 치우는 바람에 알코올 금단성 혼수상태(진전 섬망)와 고혈당

성 혼수를 번갈아 반복하곤 하였다. 게다가 고 혈당을 예방키 위하여 인슐린이 혼합된 링거 

주사를 꽂아 놓으면 “귀찮게 별 짓 다 한다”며 간호사의 눈을 피해 급속히 틀어 놓는 바람

에 저 혈당 쇼크에 빠지기가 일쑤였다. 

그 환자에게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가, 왜 식사 조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반복해

서 가르치고 설명하였지만 같은 설명을 수 십 회 반복할 때마다 그는 “아 그렇습니까?”라

며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감동 어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식사시간에 정해진 양 

이상을 먹지 못 하게 하면 화들짝 역정을 내며 “더러워서 못 있겠다. 퇴원시켜 달라”라는 

과민 반응을 보였다. 

문장 완성 검사에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이라는 물음에는 “장사 속으로 환자의 

병을 고치는 인간”이라는 답을 적어 주치의에 대한 적개심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였

다. 

거기에 대해 “당신의 목숨을 수도 없이 구해 주는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으

면 비굴하게 웃으며 “아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자꾸 입원만 시키는 우리 어머니에게 화

가 난 것이죠”라며 딴청을 피웠다. 

그는 대졸의 학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 하는 무능력과(부적합 

성격) 천 원짜리 소주 한 병 살 돈도 꼭 ‘엄마’로부터 타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적, 심리

적 의존(의존성 성격), 그리고 ‘엄마’와 의사에 대한 적개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피동 공

격형 성격) 전형적인 알코올 중독자의 사고(思考)와 행동을 보였다.


